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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부지역 논토양에서 유기물처리에 따른 벼 생육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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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최근 기후변화 및 농지이용형태 등의 변화로 인한 토양 질 악하로 토양 지속성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토양관리가 필요하며, 
쌀 생산조정 등 정책수요 변화에 따라 중부지역 논토양에서 유기물 처리에 따른 벼 생육 특성 변화를 구명하여 논토양의 비옥

도 관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.
 
[재료및 방법]
본 연구는 중부지역 논토양에서 유기물처리에 따른 벼 생육 특성 변화를 구명하기 위하여 배수가 약간 불량한 미사질양토에

서 수행하였다. 처리내용은 화학비료 무시용, 화학비료 표준시비(N-P-K=9-4.5-5.7kg/10a), 화학비료 표준시비+퇴비

(1,000kg/10), 화학비료 표준시비+풋거름(헤리베치와 보리혼합 1,000kg/10a)을 투입하여 5월 30일에 벼(삼강벼)를 이앙하

여 벼 생육과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중부지역 논토양에서 유기물 처리에 따른 벼 최고분얼기 초장은 화학비료+퇴비(76.8cm)> 화학비료(71.4cm)> 화학비료+풋

거름(71.1cm)> 무비(59.9cm)순 이였으며, 수확기 간장은 화학비료+풋거름 (84.9cm)> 화학비료+퇴비(84.3cm)> 화학비료

(80.3cm)> 무비(73.7cm)순 이었고, 유기물 처리에 따른 벼 생육시기별 엽색도 변화는 최고분얼기에 화학비료 +풋거름

(38.3)> 화학비료+퇴비(37.5)> 화학비료(34.9)> 무비(32.1)순이었고, 출수기, 등숙기, 수확기에도 같은 순 이었으며, 유기물 

처리에 따른 쌀 품위조사 결과 완전미는 무비(86.3%) > 화학비료(83.9%)> 화학비료 + 퇴비(93.1%)> 화학비료+풋거름

(92.7%)순이었고, 피해립은 무비(1.9%) > 화학비료(3.8%)> 화학비료 +퇴비(4.3%)> 화학비료+풋거름(4.4%)순이었으며, 백
미 수량은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퇴비, 풋거름 처리시 무비구에 비해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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